
기도의 골방---그 날이 올때까지 

 

이제 3부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. 저의 부족한 설교를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. 국가적 비상시

기에 경험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수많은 손길과 지혜와 희생으로 잘 대처하여 온라인 예배와 오프

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.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적지 않은 성

도들이 모인 것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며 마치 마지막 예배를 드리듯 

간절함이 담긴 커다란 눈을 마주할 때는 딴 생각을 해야했습니다.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주

체하지 못할까봐서요.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어느 가족을 보며 그 가정의 기도제목이 스쳐지나가

니 더 마음이 미어져 한마디 인사를 건넸습니다. "기도하고 있어요" 

 

금요일 예배를 마친 후 시작된 당회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. 교회사용, 예배, 행사 등 할 수 있

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두드려 가며 어렵게 내린 결정은 주일 1부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

취소하고, 온라인으로 주일예배와 새벽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. 새벽기도시간에 당회의 결

정을 알려드렸을 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. 9시에 스텝미팅, 11시에 교육부 교역자 회의를 통해 주

일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. 밤 9시가 넘어서야 설교준비를 일단락하고 귀가하였습니다. 

스텝들과 교역자들의 발빠른 대처와 수고 덕분에 한숨을 돌렸고,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

을 따라 새벽기도를 라이브로 제가 인도하기로 했습니다.  

 

기도의 골방(마6:6)을 회복하라는 응답을 받고,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

고 기도를 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. 일주일에 한번 인도하는 새벽기도도 힘

들어하는 제가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은 무모에 가깝습니다. 토요일 새벽에 교회당 출입

제한을 광고할 때 들려오던 탄식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계속 울려대더군요. 뭐라도 해야겠

다는 부담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"기도의 골방"이 성도들에게서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

니다. 이 험악한 바람과 파도는 어쨋든 함께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. 모든 성도들에게 

기도의 골방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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